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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룡천역 사고는 남녘 전체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포형제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내며 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녘동포형제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격려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동포들이 같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남녘 형제들이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북녘은 넉넉치 않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긴급구호물자를 보내는 동포애를 보여준 바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제치고 서로 돕는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자 노동자의 자연스러운 연대의식이다. 예정되어 있던 5.1절 통일대회를 앞두고 터진 이번 사건은 가능한 모든 활동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으로 모아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민주노총은 남녘의 모든 동포들과 함께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북녘동포들의 어려움을 돕기위해 달려갈 것이다. 어떤 고난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강고한 정신을 다시 새기며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변을 당한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당한 동포들의 쾌유를 간절한 심정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2004.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은 22일 평안북도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로 사망 150명, 부상자 1천여명, 가옥 1천850채가 파괴되고 이후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로 정부, 대한적십자, 사회시민단체, 방송,언론사까지 전국적인 북한동포 돕기 모금운동에 나섰으며, 국제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이 지원에 나섰으며, 유엔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따라서 남북 통신노동자의 자주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KT노동조합도 같은 민족으로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래와 같이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KT노동조합은 폭발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북한동포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와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의 조속한 복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북한동포 돕기 모금운동에 조합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모금목적 :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북한동포 돕기
■ 모금기간 : 4월27일 ~ 4월30일(4일간)
■ 모금형태 : 전조합원 천원이상 자발적 참여
■ 모금방법 : 지부별로 지부장이 일괄 수합 노동조합 계좌로 입고
(계좌 : 국민은행 006-01-0793-371, 예금주 : KT노동조합)

[사진으로 보는 북한 룡천역 폭발현장]




오는 7월 1일 주5일근무제 시행에 앞서 노동조합은 임금손실없는 주5일제 쟁취를 위해 지난달 주5일근무제 실무 담당자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올해 노동조합의 중요사업중에 하나인 임금삭감없는 주5일제 쟁취를 위하여 전체 중앙상집과 지방본부위원장, 중앙집행위원, 전국 조직국장을 포함한 조합간부에 대한 주5일근무제도의 이해를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 일 시 : 2004년 4월 27일(화) 14~17시
■ 장 소 : 본사 5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중앙상집, 지방본부위원장, 중앙집행위원 전원, 전국 조직국장
■ 교육강사 : 윤여림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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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녁동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이다. 


민주노총 차원의 지원책 마련 적극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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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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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제도에 대한


 조합간부 교육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북한동포 돕기 모금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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